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조사 

2021 년 7 월 21 일~7 월 25 일 

 

본 보고서는 화성습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일 무어스(새와생명의터 대표)가 집필하고 박미나(새와생명의터)가 번역하여 발행합니다 



 

 

 

 

 

 

 

 

 

 

 

인천, 경기, 서천군 내의 알락꼬리도요 조사에 관한 보고서로 2021 년 7 월 새와 생명의 터, ‘저어새와 친구들’ 

생태교육허브물새알협동조합 소속의 조사원 외에 다수가 공동 참여하였다. 

본 조사는 새와 생명의 터(Birds Korea)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에 의해 조직되었고 

화성습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AAFP 사무국과 화성환경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인용:  

Moores, N. & Park M.N. 2021.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조사: 2021 년 7 월 21~25 일. 

 
 

    

  

 

 

 

 

 



총론 

 
•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는 지구상 멸종 위기에 처한 도요·물떼새로 총 32,000 개체로 
추산된다. 

 
• 이 종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종으로, 대부분의 개체들은 번식지인 극동 러시아에서 호주를 오가는 이동 중에, 
황해를 경유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황해 생태계에서는 알락꼬리마도요의 분포, 풍부도 및 이동(시기 및 계절적)에 관해 집중된 조사가 거의 없고 황해 
3 국(중국, 대한민국, DPRK)중 어디에서도 알락꼬리마도요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보 격차가 여전하다. 대신, 이 종은 일반적으로 다른 도요·물떼새의 계수 작업 중에 우연히 계산됐다. 

 
• 북향 및 남향 이동 시기 동안 일부 황해 서식지에서는 대부분의 알락꼬리마도요 개체 수는 다른 
도요·물떼새보다 더 빨리 정점에 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인다. 2020 년 6 월부터 2021 년 5 월까지 실시한 
화성습지 프로젝트 중 알락꼬리마도요가 가장 많이 집계된 시기는 대한민국에서 주로 도요·물떼새 조사를 하는 
시기를 벗어난 2020 년 7 월 말이었다. 출현시기는 알락꼬리마도요가 아한대(亞寒帶)의 겨울을 나기 위해 
호주에 도착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잘 맞아떨어진다. 
 
• 대한민국 내의 이동 현상과 풍부도에 대한 정보를 높이기 위해 2021 년 7 월 21 일부터 25 일까지 인천 연안, 
경기 해안, 금강 하구 등 3 개 주요 지역의 여러 지점에서 알락꼬리마도요 조사를 하였다. 

 
• 총 9,642 개체의 알락꼬리마도요는 인천 3,746 개체, 경기 본토의 해안 일부 지역 3,255 개체, 금강 하구 
2,641 개체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구 개체군의 3 분의 1 에 해당하며, 이전 국내에서 남향 이동 기간 전체에 
발표한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이다. 

 
• 조사 중 발견된 알락꼬리마도요 대부분이 너무 멀리 위치하여 나이나 암수를 파악하기에는 무리였고, 유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 월 금강 하구 및 경기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개체 대다수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나이대 집단, 즉 (1) 번식깃을 지닌 성조 (2) 미성숙조(추정 2-3 년)에 속했으며, 그중 일부는 1 차 
털갈이를 시작했다. 

 
• 마도요과가 발견된 대부분 지역은 본 조사 기간에 한 차례만 조사하였으나 경기 해안의 여러 현장에서는 계수 
작업을 몇 차례 반복하였다. 마도요 Numenius arquata 와는 달리, 7 월 말에 집계된 알락꼬리마도요 수치는 
개체들의 도착과 출발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로 급속한 전환율을 보인다. 

 
• 발견된 알락꼬리마도요 대다수는 공식적인 보호구역이나 접경 지역 인근에서 기록되었기에 가까운 미래에 
개발 압력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들 중 약 2,500 개체가 현재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는 
잇따른 매립과 관련 개발이 위협적인 요소로 가중되고 있다. 

 
• 2017 년 알락꼬리마도요 실행계획의 권고안에 따라 더 많은 연구 조사와 공동의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내의 조사활동 확대와 더불어 이동 계절학 (역자 주. 철새의 이동 전략의 핵심인 계절과 시기를 
연구하는 학문), 개체군 규모, 보존 현황에 관련된 주된 정보 격차를 좁혀가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상의 보전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황해 3 국의 협력 성장은 필수적일 것이다. 



 

소개 

Moores et al (2021)에서 언급했듯이, 알락꼬리마도요는 장거리 이동 철새로 북동 아시아에서 번식하여, 

이동 중에는 주로 황해에 기착하며,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개체군의 70% 가 넘는 규모가 

호주의 북쪽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여겨진다(Conklin et al. 2014).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고유종으로 감소 중이며, 지구상 개체군은 32,000 개체에서 35,000 개체로 추정되고 있다 (Hansen et 

al. 2016; Wetlands International 2021). 알락꼬리마도요의 개체 수 감소는 주로 호주에서 발표한 연구를 

통해 가늠하고 있으며, 그 감소는 30 년 동안 30~49%에서 81% 사이인 것으로 추정해오고 있다(Garnett 

et al. 2011; EAAFP 2017). 따라서 이 종은 현재 세계적인 멸종위기종(BirdLife International 

2021)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평가기준인 람사르 기준 6 을 적용하기 위한 

개체군의 1%라 함은 320 개체이다(Wetlands International 2021; Ramsar 2021).  

BirdLife International (2021)은 알락꼬리마도요가 ‘황해 지역의 서식지 감소와 악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급격한 개체군 감소를 겪고 있다’고 한다. 먹이터로서의 서식지의 손실 외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보금자리(혹은 쉼터)의 손실은 이 종에게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알락꼬리마도요는 

수줍음이 많아 종종 사람들이 150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인간 활동을 피해 비행을 시작한다. 밀물 때의 

보금자리로는 약 360o 시야가 방해받지 않는 얕은 습지를 필요로 한다(예. Lilleyman et al. 2020, 

Jackson & Straw 2021). 

알락꼬리마도요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주 내에서 종에 초점을 둔 집중적인 연구 

활동을 해왔다(예: Lilleyman et al. 2020). 하지만, 황해 생태권역에서 이 종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알락꼬리마도요 계수 작업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도요·물떼새 

조사의 일환이었다(예: Long et al. 1988; Moores 1999; Yi 2004; Korea Shorebird Network 2013, 

2014, 2015; Moores et al. 2016; Reigen et al. 2009, 2016, 2019). 그러한 조사 활동 중에는, 비슷하게 

생긴 마도요 Numenius arquata 와 알락꼬리마도요를 구분할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많은 개체들은 별도로 

식별하지 않고 마도요과로 통칭하여 남겨두게 된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대부분 조사는 도요·물떼새들의 주요 이동 기간, 즉, 남향 이동 시기인 

8 월과 9 월에 집중됐다. 그러나 강화도와 화성, 아산만(Moores et al. 2021 년)에서 2013 년 Moon et 

al. (2013)이 조사한 결과 12 개월 동안 알락꼬리마도요가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7 월 말이었다. 이것이 

규칙적이고 널리 퍼진 현상이라면,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종의 분포와 풍부도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소한 이는 이전의 조사들이 남향 이동의 절정기를 놓쳤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알락꼬리마도요는 화성시의 상징 새이다. 이 종과 이 종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화성시는 2020 년 6 월에 화성습지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본 프로젝트는 

화성환경재단을 통한 화성시의 재정 지원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이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알락꼬리마도요 한국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새와생명의터(Birds 

Korea)는 화성습지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20 년과 2021 년에 EAAFP 사무국과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새와생명의터는 EAAFP 사무국과 함께 2021 년 7 월 말 대조 (大潮) 시기를 이용한 

알락꼬리마도요 공동조사를 제안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았다. 조사의 목적은 2020 년에 

기록된 7 월 말 정점 치가 대한민국에 널리 퍼진 현상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전념할 종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포함하여 종의 보존 기회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계수 지점 및 계수 방법 

2021 년 7 월 말 알락꼬리마도요 개체 수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위해 전문가 검토 및 관련 문헌 검토 

후에 선별한 대상지 세 곳은 인천 해안 일부(강화군을 중심으로, 영종도, 송도, 한강 하구 전역), 인접한 

경기 해안(특히 화성습지와 아산만) 및 금강 하구이다(그림 1) 

 

그림 1. 대한민국 황해 연안에 위치한 주요 카운팅 지역 3곳. 구글 어스의 이미지 제공 

 

2021 년 7 월 21 일부터 25 일까지 이들 3 개 대상지에서 조사 참가자, 총 26 명이계수 작업을 시행했으며 

각 팀은1~10명으로 구성했다(표 1). 참여자들은 새와생명의터, EAAFP사무국, “저어새와 친구들(인천)”, 
생태교육허브물새알협동조합(인천), 경기환경운동연합(경기해안)등에 소속되어 있다. 각 참여자는 괄호 

속 지역 정보를 잘 아는 전문가들로 경험있는 계수 인력이 각 팀에 속해 있다. 그리고 알락꼬리마도요 

카운팅을 위해 총 34 곳의 지점(본 보고서 전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수 지점’ 혹은 ‘지점’ 1-34)를 

정하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알락꼬리마도요가 없었던 추가 장소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장소의 

세부 정보도 기록하였다. 

표 1. 계수 지점별 조사 참가자 

지역 계수 지점 조사팀 

인천 인천 1 김형문, 이광복 

인천 2 오흥범, 심형진, 김정희, 함형복, 오지윤, 구연아, 최미연, 비비안후 

인천 3 남선정, 류기찬, 이혁재, 이광복  

인천 4 이혁재, 강영숙, 조윤희, 남선정, 류기찬, 이광복, 조현자, 김복순  

인천 5 & 6 남선정, 류기찬 

인천 7 설택현 

인천 8-11 박영란 

인천 12-21 여상경, 정용훈 

경기 해안 경기 1-5 나일 무어스, 정한철 

금강 하구 금 1-8 하정문, 오승준 



 

각 계수 지점에서는 알락꼬리마도요 개체 수 외에도 계수 작업 시간, 새의 출현 좌표 또는 계수 지점의 좌표, 
가시성을 비롯한 날씨 상태, 예상 조수와 조석 시간(http://www.khoa.go.kr 기준 경기·금강 하구)도 같이 
기록하였다. 

모든 계수 작업은 국지적인 이동 및 현장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일부 구역의 반복계수 작업으로  

닷새 동안 46 회의 알락꼬리마도요 계수 작업 외 추가로 마도요과에 대한 2 회 카운팅이 가능했다. 생겨날 수 

있는 중복 카운팅을 파악하기 위해 필자는 다시 생성된 자료를 검토했으며, 이러한 중복 카운팅은 

알락꼬리마도요 총계에 넣지 않았다. 

 

1)  인천 

총 21 개 지점에서 22 명의 인력이 계수 작업에 참여했으며(그림 2), 알락꼬리마도요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추가 장소 몇 곳도 방문했다. 삼각대에 장착된 망원경을 통해 만조로부터 90 분 이내에 있는 7 개의 지점에서 

실시했다. 이 중 다섯 곳의 계수 지점에는 1 회, 두 곳의 지점에서는 2 회의 계수 작업을 했다. 썰물 때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섬 주변의 갯벌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먹이 채취에 분주한 새들을 활발히 찾아다닌 덕에, 10 개의 

계수 지점도 더 파악했다. 21 개의 계수 지점 중 두 지점(8 번, 9 번)은 만조 시점 90 분 이전에 방문하였으며, 

주요 쉼터 6km 이내의 위치였기 때문에 중복 카운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들 계수 치는 총계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2. 인천의 계수 지점 

계수 지점 '인천 16'은 해주만(DPRK) 외곽 갯벌에서 남쪽으로 약 7km 지점이며, 송도 람사르 보호구역(2209번)내의 

계수 지점 '인천 6'에서 북서쪽 57km 곳임. 구글 어스의 이미지 제공 

 

 

 



2) 경기 해안 

경기 해안에서의 작업은 삼각대에 장착된 망원경을 이용해 해당 지점에서 두 사람이 닷새 동안 실시했다. 

한 곳(계수 지점 1)은 썰물 때 먹이를 찾는 새를 세었지만, 다른 네 곳의 주요 위치에서는 밀물 때 계수 

작업이 집중되었다. 계수 작업은 협정에 따라 세분했으며 각각 2-3 일에 반복되었다. 지점 2-A, 2-B, 4 에서 

먹이를 찾는 새들은 밀물이 최고조로 달할 때에 화성 간척호를 쉼터로 삼는 것(Moores et al. 2021)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점 1, 3, 5 에서는 각 지점에서의 계수 최대 치와, 1 회 계수 치만 총계에 반영하였다. 

 

그림 3. 경기 해안의 계수 지점. 

 '경기 해안 1'은 또 다른 계수 지점인 아산만 5-A, 5-B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다. 이미지 제공: 구글 어스 

3) 금강 하구 

두 명의 계수 자가 만조 80 분 이전까지 본토의 다섯 곳의 쉼터를 세었다. 이튿날 유부도와 유부도 인근에서 

밀물이 들어올 때와 밀물이 밀려오는 내내, 세 곳의 쉼터를 추가로 세었으며, 두 계수 자는 각각 별도의 

쉼터를 찾았고 따로 계수 작업을 했다. 모든 쉼터는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모든 계수를 총계에 

포함한다(그림 4). 

 

그림 4. 금강 하구의 계수 지점. 지점 

 '금 5'는 계수 지점 1 에서 북동쪽으로 약 14km 떨어져 있으며, 금강 하굿둑에서 하류 쪽으로 4km 미만이다. 이미지 제공: 구글 어스. 



 

조사 결과 

중복 집계로 여겨지는 것을 뺀 후에, 2021 년 7 월 21 일과 25 일간의 조사를 통해 34 곳의 계수 지점에서 계수한 

알락꼬리마도요 총계는 최소 9,642 개체이다. 이는 지구상 추정 개체군의 약 30%에 이르는 수치이다. 

표 2. 2021년 7월 21일과 25일간의 조사 기록. 최소 통계를 산출한 계수 지점의 위치와 알락꼬리마도요 개체 수 

계수 지점 개체 수 일자 쉼터/먹이터 위치 좌표 계수 횟수 

인천 1 3491 7월 25일 밀물 쉼터 37.4613 126.4959 
 

2 

인천 2 12621 7월 24일 밀물 쉼터 37.4808 126.5403 
 

1 

인천 4 7 7월 24일 밀물 쉼터 37.3476 126.6538 
 

2 

인천 6 331 7월 24일 최저 썰물 쉼터 37.3821 126.709 
 

1 

인천 7 50 7월 23일 최저 썰물 쉼터 37.653 126.3575 
 

1 

인천 10 320 7월 23일 최저 썰물 쉼터 37.60722 126.3825 
 

1 

인천 11-A 789 7월 23일 최저 썰물 쉼터 37.59806 126.4925 
 

1 

인천 12 24 7월 24일 먹이터 37.65111 126.1997 
 

1 

인천 13 14 7월 24일 먹이터 37.67472 126.2069 
 

1 

인천 14 13 7월 24일 먹이터 37.68222 126.2022 
 

1 

인천 15 397 7월 24일 먹이터 37.69417 126.1794 
 

1 

인천 16 97 7월 24일 먹이터 37.68833 126.1725 
 

1 

인천 17 67 7월 24일 먹이터 37.66528 126.1717 
 

1 

인천 18 13 7월 24일 먹이터 37.67111 126.2194 
 

2 

인천 19 3 7월 24일 먹이터 37.65417 126.2411 
 

1 

인천 20 5 7월 24일 먹이터 37.62861 126.2464 
 

1 

인천 21 5 7월 25일 먹이터 37.6625 126.265 
 

1 

경기 1 65 7월 24일 먹이터 37.192248 126.64218 
 

1 

경기 3 2755 7월 24일 밀물 쉼터 37.092048 126.73816 
 

2 

경기 5-A 246 7월 23일 밀물 쉼터 36.921584 126.87034 
 

2 

경기 5-B 189 7월 23일 밀물 쉼터 36.91209 126.89454 
 

2 

금 1 352 7월 22일 최저 썰물 쉼터 36.001853 126.71559 
 

1 

금 2 1281 7월 22일 최저 썰물 쉼터 36.029495 126.66462 
 

1 

금 3 77 7월 22일 최저 썰물 쉼터 36.055515 126.64438 
 

1 

금 4 420 7월 22일 최저 썰물 쉼터 36.088844 126.64497 
 

1 

금 5 77 7월 22일 최저 썰물 쉼터 36.100871 126.6227 
 

1 

금 6 274 7월 23일 최저 썰물 쉼터 36.003576 126.61148 
 

1 

금 8 160 7월 23일 최저 썰물 쉼터 35.993612 126.6092 
 

1 

 

1계수 작업 일자가 달라서 두 쉼터 사이에 새들의 겹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쉼터는 겨우 4.3km 떨어져 있다. 

하지만 두 쉼터 사이에는 넓은 도로용 다리가 있고 매립이 진행 중인 곳이 북동쪽으로 4.7km 떨어진 지점(위치: 37.524131°, 

126.553860°)이므로 두 쉼터는 교란을 덜 받을 수도 있다. 

https://www.incruit.com/tools/spell/


이번 조사에서 기록된 알락꼬리마도요 개체 수는 Yi(2004)가 제시한 남향 이동 중 국내 추정치인 

7,418 개체보다 많고, 한국 도요·물떼새 네트워크(2015 년)에서 매년 남향 이동 기간에 조사 관찰했던 

수보다도 많다. 이러한 추정치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9 개 도요·물떼새 서식지에서 산출된 7 년간의 

평균값에 근거한 것이다. 새만금은 2006 년 방파제 폐쇄 이전에 대한민국 내 타 서식지를 이용하는 수치 전체를 

합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의 도요·물떼새를 지원하고 있었던 곳이다(Moores 1999, Yi 2004). 한국 

도요물떼새 네트워크 (2015)가 35 개 습지를 조사 발견한, 남향 이동 중인 알락꼬리마도요 

2,386~9,191 개체는, 2010~2014 년까지의 이 종의 5 년간 기하학적 평균값은 5,211 이다. 

 

1) 인천 

조사 결과 인천에서는 최소 3,746 개체의 알락꼬리마도요가 조사되었으며 네 곳의 주요 장소에 집중되어 

있었다. 영종도 남쪽 해안의 두 쉼터(계수 지점 1, 2)인데 합한 개체 수는 총 1,611 개체로 전 지구상 

개체군의 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강화도 남쪽 해안(계수 지점 8-11)지역 4 곳의 쉼터에서 발견한 

지구상 개체군의 4%에 해당하는 1,244 개체 중, 볼음도 주변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625 개체만 하더라도 

(계수자가 추가될 몇백 개체는 놓친 것 같다고 알렸음에도) 지구상 종 개체군의 약 2%에 해당한다(계수 

지점 12-18). 그리고 송도갯벌의 일부인 고잔 갯벌 인근에서 먹이 채취와 휴식을 취하는 개체는 지구상 

개체군의 1%에 해당하는 338 개체였다. 

 

인천에서 알락꼬리마도요가 먹이 채취활동에 이용하는 갯벌지 중 일부는 한국 접경지와 매우 인접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것 같지 않다. 볼음도 일대의 갯벌은 DPRK 내 광활한 해주만의 외곽에서 7km 이내에 있다. 

 

주목할 것은 해주만이 멸종위기에 처한 넓적부리도요 Calidris pygmaea 를 비롯해 마도요과를 비롯한 상당수의 

도요·물떼새를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든다. 2019 년 5 월 7 일에는 지점 16 (Reigen et al. 2019)에서 

북서쪽으로 겨우 17km 떨어진 청와리(37.81°N 126.05°E)에서 알락꼬리마도요 200 개체가 집계되었으며, 

2018 년 DPRK 의 습지목록의 부지번호 31(DPRK 2018)인 용매도 갯벌(37.7592°N, 125.8987°E)에는 

알락꼬리마도요 3,300 개체가 기록되어있다. 용매도는 지점 16 에서 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림 5. 한국 접경지역 내부 및 용매도 갯벌(DPRK 습지목록 부지 제 31 호: DPRK 2018); 청와리(Reigen et al., 2019);               

볼음도에서 도요·물떼새들의 쉼터로 이용하는 염전 구역; 강화도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계수 지점 위치.  이미지 제공: 구글 어스. 



 

구글 어스 이미지 (경계지역 안쪽의 접근 불가능한 광활한 갯벌을 보여주는) 상의 해주만에서 이뤄진 

카운트와 본 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접경 지역 안쪽 구간이 현재 알려진 것보다 알락꼬리마도요에게는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민국 볼음도 주변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군집을 지어 먹이터를 

찾는 알락꼬리마도요가 일반 대조기에 비해 해수면이 훨씬 높은 대조기에는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DPRK 

해주만 하구의 광활한 염전까지 오가야 할 것이란 것은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인천의 다른 몇몇 지역에서 알락꼬리마도요는 사람들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교란에 오히려 더 취약하다. 

영종 남쪽 해안을 따라 먹이터를 찾는 새들이 이용하는 광활한 갯벌은 남아 있지만, 적어도 1988 년(Long 

et al. 1988 년)부터 도요·물떼새들이 쉼터로 이용했던 적이 있고 바다로 열려 있었던 만(灣)은 현재 

막혀 있고 기반 시설로 둘러싸여 있으며(계수 지점 2), 옛 염전(계수 지점 1 을 포함) 지역도 국제공항과 

관련된 급속한 도시화 때문에 개발 압력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또한, 조사 참가자들이 알린 바로는 썰물 때에 송도 람사르 구역 일부인 고잔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다른 

도요·물떼새와 알락꼬리마도요가 쉼터로는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매립지(계수 지점 4)를 이용한다고 

한다. 인천시는 앞으로 도요·물떼새에게는 쉼터로서는 더는 쓸모가 없는 곳으로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잔 갯벌에서 먹이를 찾던 새들에게 가장 가까운 대체 쉼터로는 약 14km 떨어진 시화 간척호 

내의 얕은 간척지대가 될 것 같다(그림 6). 

 

 

그림 6. 현재 알락꼬리마도요가 밀물 때에 쉼터로 이용하는 곳인 송도 람사르 구역 내의 고잔 갯벌(5.5km)에서 가장 

가깝고 사용 가능한 쉼터 사이의 직선거리(13.8km). 이미지 제공: 구글 어스. 

 



밀물 때마다 먹이터와 쉼터 사이의 비행 거리가 현재의 5km 에서 14km 로 늘어날 경우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도요·물떼새가 받을 영향 평가를 위한 조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화성 해안을 따라서, 

알락꼬리마도요가 약 8km 이상, 그리고 밀물이 최고조로 달할 때는 11km 이상을 정기적으로 오가야 

한다면 그러한 이동을 피하려고 애쓸 것으로 보인다. 

 

2) 경기해안 

주로 단 한 번의 정밀 관찰로 이뤄진 조사에서 화성 간척호의 쉼터에서는 2,755 개체(개체군의 약 8%에 

해당)를 발견했고, 아산만 간척지 중심지 내에 있는 2 곳의 쉼터에서 발견된(총 435 개체이거나 개체군 

1% 이상) 수를 취합하면 최소 3,255 개체가 기록되었다. 대부도 외곽 갯벌에서 먹이를 찾던 65 개체도 

발견했다. 놀랍게도, 화성 FNS(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와 아산만 두 곳 모두에서 2020 년 7 월 

말과 2021 년에 집계된 알락꼬리마도요의 수는 두 해 각각 3,190 개체로 같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의 매립 사업에도 불구하고 경기 해안에는 광활한 갯벌이 있는가 하면 특히 

알락꼬리마도요가 이용할 수 있었던 먹이터와 쉼터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매립 때문에 서식지가 

파편화되어 일부 새들은 먹이터와 쉼터 사이의 상당한 거리를 날아다녀야 한다. 

 

2020 년 6 월부터 2021 년 8 월까지 실시한 화성습지 프로젝트 조사를 통해 경기 해안의 일부 지역을 

따라 먹이를 찾는 알락꼬리마도요는 조수 높이에 따라 다른 쉼터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조수가 약 8.6m 가 넘는 만조 동안, 송교리와 매화리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알락꼬리마도요는 화성 

매향리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다른 새들과 함께, 화성 간척호로 쫓겨 갈 수밖에 없다 (그림 7). 

 

그림 7. 경기 해안을 따라 있는 알락꼬리마도요의 먹이터와 쉼터 사이의 직선거리.                        

화성 습지 프로젝트 조사 기간에 화성 매향리(계수 지점 4), 송교리·매화리(계수 지점 2A·및 2B), 화성간 척호(계수 

지점 3)사이를 오가는 새들의 이동이 정기적으로 관찰되었다. 대부도와 시화 간척호(거리 5.5km) 간의 새들의 이동만 

여전히 미심쩍다. 이미지 제공: 구글 어스. 



 

국내에서는 쉼터와 먹이터 사이의 일일 비행 거리 상한선을 측정한 바가 없다. 호주에서와 같이 

알락꼬리마도요 개체의 일일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예: Lilleyman et al. 2020 참조) 화성에서 밀물이 

최고조일 때라도 알락꼬리마도요가 11km 이상의 이동은 피하려고 한다는 가설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새들이 특히 장거리 이동에 쓰일 양분을 최대한 섭취하려고 할 때 더욱 드러나는데, 이동에는 

에너지 소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는 석천리 갯벌(특히 만조 수위가 최고조인 날짜 중)에서 먹이활동을 하던 

적은 수의 알락꼬리마도요를 포함하여; 송교리에서 매화리까지 조수가 약 8m 에 이르는 만조 이전에 

이동하는 알락꼬리마도요; 약 8.1m 에서 8.5m 사이의 밀물 때 심지어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일반적인 

교란 영향을 받는 거리 150m-250m 보다 훨씬 짧은 거리)로 새들이 쫓겨나는 시점까지도 매화리 

갯벌에서 떠나는 것을 꺼리는 새들; 그리고 7 월 24 일 아침에는 화성 간척호에서 쉬고 있던 새들의 숫자에  

아마도 매우 큰 차이가 보였는데, 만조가 9.12m 에 이른 당일 아침의 단일 관찰로 2,755 개체가 

관찰되었으며; 7 월 25 일에는 조수가 (9.27m) 더 높았음에도 1,669 개체만 집계된 바 있다(그림 8). 

 

 

 

그림 8. 화성습지 FNS에서 2021년 7월 22일, 24일, 25일에 집계된 알락꼬리마도요(파란색 선)와 마도요(갈색선)의 수 

(7월 23일은 집계되지 않음). 7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알락꼬리마도요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송교리와 매화리의 

새들이 화성 간척지에서 쉬기 위해 매향리의 새들과 합류한 영향이 컸다. 급속한 증가를 하다가 25일에는 엄청난 감소가 

나타났다. 같은 세 날짜에 걸쳐 집계된 알락꼬리마도요의 개체 수 변화는 현저하게 다르다. 알락꼬리마도요의 다수가 심한 

1차 털갈이 중이었고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화성 해안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밀물 때마다 왕복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7월 말의 사리 혹은 대조(大潮) 주기까지도 송교리와 매화리의 갯벌을 벗어난 마도요는 매향리에 다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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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산만에서는 대부분의 도요·물떼새가 안전한 쉼터로부터 2~3km 이내에 있는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Moores 2021 참조). 이 갯벌은 소조(小潮) 때에도 침수되고 20km 이내에는 다른 쉼터도 

없어서, 아산만에서 날짜 간의 마도요과 개체수의 변화는 도착과 출발 때문인 이동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월 21 일부터 23 일까지 아산만 내에서 집계된 알락꼬리마도요와 마도요는 각각 333 개체에서 

435 개체로, 그리고 346 개체에서 642 개체로 많이 증가했다. 

 

2020 년 화성 습지 프로젝트 동안, 알락꼬리마도요 유조의 첫 출현은 7 월 21 일에 기록되었고, 유조의 

수는 9 월에 95 개체로 최정점에 달했다. 대다수의 개체는 미성숙 상태로(예. 털갈이 2 차이거나 3 차인 

듯했다) 250 개체 이상이 첫 털갈이를 끝낸 미성숙 개체들이었다. 나머지는 성조였을 가능성이 

높다(Moores et al. 2021). 

 

이번 조사 기간에, 한두 개체의 유조로 추측되는 개체가 목격되었지만, 대다수 알락꼬리마도요는 너무 멀리 

있어서 나이와 암수를 확실하게 구별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러나 7 월 21 일 아산만의 92 개체는 충분히 

가까이서 식별할 수 있었다. 이 중 21 개체는 확실히 번식 깃을 지녔고, 38 개체는 부리 길이로 보아 암컷인 

것으로 잠정 확인되었다. 만약 이 관찰이 맞는다면, 이 무리는 미성숙조이며, 번식 깃을 단 새 중 

대다수(전체가 아님)는 수컷이었다. 

 

3) 금강하구  

 
최소 2,641 개체의 알락꼬리마도요가 금강 하구에서 집계되었는데, SSMP, 즉 새만금 도요·물떼새 

모니터링 프로그램(Rogers et al. 2006; Moores et al. 2008)기간 중에 국외에서 참가한 

조사자들이"조개항"으로 칭했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갯벌(계수 지점 2 번)은 이미 유명한 쉼터로 

2006-2008 년에 걸쳐 실시한 SSMP 중에 가장 큰 군집인 1,281 개체(개체군의 4%)가 발견된 바가 있다. 

 

해수의 높이가 5.85m의 비교적 얕은 밀물 때였던 22일에는 352마리의 알락꼬리마도요가 금강 수로(계수 

지점 1)에서 만조 내내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했고, 23 일에는 440 마리 무리의 마도요가 대죽도 가까이에서 

발견되었으나 종을 식별하기에는 너무 멀었다. SSMP 와 그 이후의 이전 연구에서 알락꼬리마도요는 

대죽도 근처(직선거리 8km)에 6m 이상의 조수를 타고 금강 수로를 벗어나 보금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23 일 첫 만조에는 7m 를 넘었고 오후 만조는 6.07m(장항 기준)에 달했다. 따라서 23 일 

대죽도 가까이서 발견되고 거리상 식별이 어려웠던 440 여 마리의 마도요과 새들 가운데 일부 또는 

상당수가 같은 새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새만금이 방조제로 막힌 2006 년 이후, 금강 하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요·물떼새 서식지가 

되었다(Moores et al. 2008, 2016). 그 결과 국내의 다른 어떤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보다도 이곳에서 

도요·물떼새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로는 2017 년 6 월과 8 월 사이에 새와생명의터가 

작업했던 단기 조사도 포함한다. 금강 하구 알락꼬리마도요의 보전과 본 조사에 관련되어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유부도에서는 6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알락꼬리마도요의 대규모 이동 또는 이동을 가늠할 증거가 

거의 없었다. 2017년 6월 말, 금강 하구 전체에는 2,316개체의 알락꼬리마도요가 집계되었으며, 6월 

22일에는 본토 연안에 926개체, 6월 24일에는 유부도에서 1,390개체가 집계되었다. 그 후, 유부도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오는 도요·물떼새들의 수가 매일 큰 변동을 보였지만, 8 월 12 일에 1,430 마리가 

유부도에서 계수된 것처럼 7월과 8월에 집계된 알락꼬리마도요 수는 아마도 비슷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6 월 말 금강 하구 전체 105 건에서 7 월 유부도 500 개체 이상, 8 월 중순 유부도 

1,215개체로 증가한 마도요와는 확연히 달랐다. 

 

2. 알락꼬리마도요가 먹이를 찾으러 금강 하구를, 휴식을 취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지 사이를 규칙적으로 

오가는 이동을 SSMP 기간 동안에 처음 주목했고, 2013년 동시에 시행한 집계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2017년에는 그에 대한 확신이 줄었다. 

 

3. 2%에서 5%에 달하는 알락꼬리마도요가 7월 말까지 1차 털갈이를 시작했다. 

 

 

 

 

 

 

 

 

 

 

 



 

 

금강 하구 서천군의 상당 부분이 람사르 구역으로 그리고 2021 년 중반 이후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자연유산의 경계 내에 알락꼬리마도요가 쉼터로 사용되는 해안선이나 

수많은 알락꼬리마도요가 먹이 채취 활동을 하는 금강의 수로(水路)는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에 이러한 

구역은 완충지대에 포함된다(그림 9). 

 

 

 

그림 9. 왼쪽 그림: 본 조사에서의 본토 계수지점이 표시된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경계 

(https://whc.unesco.org/en/list/1591). 

오른쪽 그림: 본 조사 동안 세계자연유산의 완충구역 내에서 파악된 알락꼬리마도요의 쉼터 위치. 

이미지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 웹사이트와 구글 어스. 

 

 

 



논의 & 권고 

 

이번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알락꼬리마도요에게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닌 곳으로서 국내에서 별개의 

갯벌지 11 곳과 관련 쉼터 서식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1) 볼음도 주변 갯벌(인천 계수 지점 12-18 개), 

(2) 강화도 남부 주변 갯벌(인천 계수 지점 8-11 개), (3) 갯벌 및 영종도 남쪽의 별개의 쉼터(인천 계수 

지점 1, 2) (4) 갯벌 및 송도의 인공 쉼터(인천 계수 지점 4, (6)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내 갯벌 

(경기 계수 지점 2-B) (6) 갯벌과 화성 간척호 쉼터(경기 계수 지점 3), (7)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갯벌-

계수 지점 4, (8) 아산만 매립지 내 갯벌 및 쉼터 (경기 계수 지점 5), (9) 금강 수로 갯벌, (10) 충남 

서천군 마산면 송림리~종천면 장구리(금강 계수 지점 1-4), (11) 갯벌과 서천군 유부도 주변의 염전 

(금강 계수 지점 6-8) 

대한민국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이 조사는 도움이 되며 알락꼬리마도요에 초점을 둔 

보다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호주에 도착하는 날짜에 따르면, 7 월 말에 많은 수의 알락꼬리마도요가 대한민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Moores et al. 2021 참고). 하지만 이번 조사의 계수 지점 중 일부는 7 월 말에 작업하지 

않았고, 접경지 인근의 경우에는 한국 도요물떼새 네트워크가 조사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개체 수 면에서 7 월 하순의 정점 치가 여러 서식지에 널리 퍼진 현상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2021 년 7 월 말 5 일간 기록한 알락꼬리마도요의 수는 Yi(2004)가 개발한 남향 

이동 전체 기간의 국가 예상치보다 많고, 2010~2014 년 한국 도요물떼새 네트워크 전국적으로 집계한 

수치보다 많다고 말할 수 있다. 알락꼬리마도요는 플라이웨이(철새이동경로)를 따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Yi 의 추정치 발표 이후에 국내의 많은 중요한 서식지들이 소실되었거나 심하게 

훼손되어오고 있다. 본 조사 중에 기록된 수치가 예전의 조사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텐데 이는 예전의 조사 활동이 부적절한 조사가 아니었다면 있었던 새를 발견 또는 식별하지 

못했거나 해당 종의 주요 이동 절정기를 벗어난 시기에 조사를 시행했을 수도 있다. 

게다가, 적어도 화성 해안과 아산만에서의 이번 7 월 말 정점 치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다. 2020 년 7 월 말과 2021 년 7 월 말에 이 두 지역에서 기록된 알락꼬리마도요합계는 

동일했다. 또한, 2021 년 8 월 중순 화성 해안을 따라 이루어진 조사에서 파악된 수치는 2020 년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2021 년 7 월에 최고 치가 2,755 개체였으나 8 월 중순에는 1,410 개체로 떨어졌다. 

조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은 2021 년 말로 계획되어 있고, 이는 종의 보존 기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련의 권고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 효율적인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 및 화성습지 프로젝트를 통해 실시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조사활동을 매년 지속하고 

확대한다면 황해 생태권역을 통한 알락꼬리마도요 계절 이동과 분포 및 풍부도에 대한 정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는 또한 알락꼬리마도요가 먹이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많은 갯벌들이 최근의 정책 

개선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쉼터 중 많은 곳이 보호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훼손이나 손실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현재 이 종과 국내의 다른 도요·물떼새들이 의존하는 쉼터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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